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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박찬용(044-201-7491), 사무관 홍경표(7500) / 제공 : 11월 4일(총2매)
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
정부는 5월부터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, 일부지역을 

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

(아주경제 11.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○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

왔으며, 발생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

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

○ 2019.11.4. 아주경제 <멧돼지로 번진 돼지열병... 감염경로 여전히

오리무중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가 발견되면 울타리를 설치하고

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겠다는 사후 수습에 치중하면서 늑장 대응

○ 9월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첫 확진시 멧돼지로 인한 감염

가능성을 낮게 봐 총기포획도 금지하고 멧돼지 감염이 잇따르자

한 달가량 지난 10월 15일에 총기포획을 허용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

□ 정부는 중국, 동남아 등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

이후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, 북한에서의

ASF 발생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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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, 모든 양돈

농가 울타리 설치, 멧돼지 기피제 배포(농가당 10포), 통제초소․

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, 담당관 주1회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함

○ 또한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

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을 강화하고, 6월부터는

전국 양돈농가 주변까지 총기포획을 확대하는 등 멧돼지 개체수

조절*에 선제적으로 대응함

*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, 접경지역

2.8배 증가

□ 다만, 9월 16일 국내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

후에는 발생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

소화하고,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

관성 있게 유지했으며,

○ 10월부터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

하자 ‘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

(10.13.)’을 마련하여,

○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은 1~2차 울타리를 설치해

감염 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, 아프리카돼지열병이

발생한 5개 시군(발생지역)과 인접 5개 시군(완충지역)은 멧돼지

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은 금지하되 포획틀을 설치

하여 포획하며, 그 외 지역에서는 총기포획 원칙을 유지함

○ 아울러, 감염위험지역을 제외한 민통선 이북지역의 경우에는군

저격수 등을 활용하여 멧돼지 이동·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

로 10월 15일부터 민·관·군 합동포획작전을 전개하고 있음


